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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김사량의 『낙조』(『조광』 1940.2~1941.1)와 ｢향수｣(『文藝春秋』, 1941.7)는 중일전쟁이라는 역사적 격변기에 3·1운동의 기억을 소환하여 과거와 현재, 구세대와 신세대의 문제를 다룬다. 두 작품은 역사적 사건을 매개로 한 세대론적 성찰이라는 공통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창작 언어 및 발표 지면의 국적을 기준으로서로 유리된 채 연구되어왔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두 작품을 연속선 상에서 살펴본다.

          『낙조』는 기존 가족사연대기 소설의 아버지 중심 서사를 탈피해 어머니 ‘산월’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모순을 형상화한다. 평양 기생 출신 산월은 증오하던 친일 양반 윤성효의 집안에 편입되며 정체성의 분열을 겪다가 1919년 3월 1일 밤에 윤성효의 집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이는 신세대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며, 아버지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과정을 그린 기존 서사와 차별화된다. 특히 산월의 죽음을 ‘용감한 선택’으로 재해석하는 아들 수일의 시선은 가족사적·역사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암시한다.

          ｢향수｣는 3·1운동 후 중국으로 망명한 ‘가야’ 부부의 몰락을 조명한다. 이 작품은 1940년을 전후로 조선 문단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신세대론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에도 그 상관관계가 명확히 지적된 바 없다. 본고는 조선의 신세대론을 ‘동아신질서’ 구상 속에서 조선(인)의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담론 실천으로 이해하고, ｢향수｣ 또한 신세대론의 문학적 반영으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특히 ｢향수｣의 결말이 신세대론에서 비가시화되던 중국(인)의 존재를 부각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협력과 저항이라는 기존의 독법에서 벗어나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동아’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그 주체화 경로를 일제하에서 신음하는 중국인 빈민과 조선인 망명객으로 우회하면서 제국주의 담론의 경계를 넘어서려 시도한다.

        

        
          
            초록
          
        

        
          This study examines Kim Sa-ryang’s The Setting Sun and “Nostalgia” as works that recall the memory of the March 1st Movement during the turbulent Sino-Japanese War period. Both works reimagine colonial narratives through female protagonists and transnational identities, challenging simplistic binaries and offering a nuanced exploration of survival and agency in an era of violent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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